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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처님 사

리를 모시고 수

계의식을 집행

하는 장소(�剛戒壇). 6. 잡힌 물고

기와 새를 연못, 늪, 산야에 놓아주

는법회. 7. 삼신(三身)의하나. 법의

성품인만유제법의본체를뜻함(法

身佛). 10. 선종의종지로문자에얽

매이지 않는다는 뜻. 12. 악인이나

여인까지도성불할수있다고설한

경. <묘법연화경>을약칭해부르는

이름. 14. <법화경> <금광명경>과

함께 호국삼부경의 하나로 <인왕

반야바라밀경> <인왕호국반야바

라밀경> <인왕반야경>으로도불리

는반야부계통의경전(仁王經).  

사스라는 이름의 괴질 때문에 전세

계가 떨고 있다. 그것의 본래 이름이 급

성호흡기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영문 약

자인‘SARS’라고 불리다 보니 더욱 괴

질처럼 보여서 공포감이 더한 것 같다.

4월 28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5천 50명

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 321명이 사

망하였다. 약 6%의 치사율이다. 일부

에서는 마치 <20세기 소년>이라는 만

화에서 등장하는 세기말적 징후를 떠

벌리며 곧 종말이라도 올 것처럼 호들

갑을 떤다. 여기에는 언론도 한 몫을 한

다.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연일

공포감을 조성하는 언론이 선재는 조

금 의심스럽다. 

200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

고의 사망률은 2%, 음주사고의 경우는

2.3%이다. 곧 전세계가 멸망할 것처럼

공포를 느끼게 했던 에이즈의 경우, 국

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수는 2003

년 1월 현재 2,008명, 총 421명의 감염

자가사망했다. 사망률이20%나된다.

물론 사스를 에이즈라는 질병과 비

교하는 것이 무리는 있을 것이다. 하지

만 선재의 생각으로는 최근의 분위기

는 너무 지나치다. 국내에서 감염자로

확인된 사람이 이제 겨우 1명이다. 15

명 정도는 아직도 의심스런 상태이다.

한술 더 뜨는 것은 위험한 중국에서 벗

어나려는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을 향

해 귀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들

이다. 

<불본행집경>에서는 신구의(身口意)

3업이 청정하지 않고 탐욕과 애욕이 가

득 차 있으며 미움을 품고 악의에 차 있

는 등 13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 속에 공

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. <중아함경>

에서는“마음 속에 의심하는 병이 생기

면 이것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모든 것

을바로보지못한다”고경고한다. 

사스는 두려운 전염병임에 틀림없지

만 무턱대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

생각한다. 공포를 이용하려는 세력이

있는 것은 아닌지, 그것이 두려운 선재

는 부처님오신날에 자신을 지키는 마음

의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

다.

■최원섭(성철선사상연구원연학실)

2. 부처님의탄생을축하하여행하는법회(降

誕會). 3. 수행승이고기와생선을먹지않는것

(斷肉法). 4.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현했던

부처님들. 5. <화엄경>의 본존인 대방광(大方

廣)의 이치를 증득한 부처님(大方廣佛). 8. 신장

을그림으로그려벽에거는족자. 9. 중국고대의사상가

∙유교의 개조(開祖). 11. 신라의 제30대 왕. 681년 왕이

죽자, 유언에따라화장한뒤경주양북면봉길리앞바다

대왕암에안장(安葬)함. 13. 경책(警策), 타이르는것, 좌선

할때, 나타해지는마음이나졸음을깨우기위해사용하

는막대를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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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불효자의 공양은 거절하라”
< 출전 : 사분율 제53권: 22-959상>

(제18화)

스님, 이승복으로

갈아입으시지요.

제작은성의입니다.

김보살님이

주신 것은 받을

수없습니다.

그리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

공덕을대신쌓고자애쓰지요.

김보살님어머니께서는

하나뿐인딸을위해

어제도불공을

드리고가셨답니다.

요즘어머님께서

관절염으로고생하시는

것도모르시지요?

네?

가로

< 419호「교리퍼즐」정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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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스 공포

자신을 지키는 등불
신통제일 목련존자

얘기를아시지요?

신통력으로, 지옥에서

고통받는어머니를본목련존자는

지옥끝까지어머니를

찾아갑니다.

.....

김보살님... 

살아생전의불효는

오늘은어머님을한번

찾아뵙는게어떨까요? 스님...  부끄럽습니다.

돌아가신후그리움과

후회로그업보를

받는것이랍니다.


